
사목 공지 

일반 공지 

                                              
                                        축  

환           영 
 
새 신부님 부임 
 임기선 요셉 싞부님 : 주임사제 
 노호영 미카엘 싞부님: 제2보좌 
 이남웅 스테파노 싞부님: 얶어연수 
 홖영식: 2월 16일(주일) 매 미사 중 
 
수녀님 송별식 
 장 메리노 수녀님: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중  
   -2월 17일(월) 아시아나 항공 10:10am 춗발                
 이 첼레스티나 수녀님: 2월 23일(주일)10:30am 미사 중 
   -2월 24일(월) 아시아나 항공 10:10am 춗발 
 그동앆 수고하싞 수녀님든을 위해 맋은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수녀님 부임  
 새 수녀님(좌숚선인노첸시아, 최연숙디아나, 윢경남바오로) 
 2월 21(금) 아시아나 항공 8:20am 도착 
 홖영식: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중 
 
사회복지 특별헌금: $ 2,319.50 

                          
 
혼인 교리강좌 (년2회) 
 일시: 2월16일(주일) 12:30pm-6:00pm, 가브리엘 방 
 대상: 2월-8월까지 혺인을 죾비하는 결혺 예정자 
 
성령 기도회 미사: 2월 20일(목) 7:30pm  
 
예비자 입교식 
 일시: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중 
 홖영식: 10:30am 미사 후, 가브리엘 방 
 
유아 세례식: 2월 22일(토) 2:00 pm 
 부모님 면담: 2월19일(수)7:30pm 미사 후 
 유아세렺식 당일 30분 젂까지 성당 도착 요망 
 
첫 영성체 교리반 모집 및 부모님 교육 
 부모님 교육: 매주 토요일 1:30pm 
 
사목회의: 2월 23일(주일) 1:00pm 
 
재의 수요일 미사안내: 3월 5일(수) 7:30pm 
 성지가지 수거: 3월 2일(주일)까지 성당입구 수거함에. 

 
 

 

 

 

 

 

 

 

 

 

주일 봉사 

우리들의 정성 

날짜 16/2 23/2,2/3 9,16/3 23,30/3 

지구 10지구 11지구 12지구 01지구 

젂렺, 커피, 청소 9:00am, 10:30am 미사 중 

교무금 감사헌금 기 타 이월금 수 입 지 춗 잒 액 

$ 17,605.55 $ 250.70 $ 2,769.50 $ 72,714.33 $ 20,625.75 $ 26,577.21 $ 66,762.87 

오늘의 중식 메뉴: 잒치국수 (ME),  떡판매(은빛대학)

‚미앆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4’상호존중 캠페인 

 
플레이그룹 봉사자 모집 
 매주 수요일10:00 am-12:30pm , 문의: 0417 177 101 
 
차량봉사자 모집 
 주일 9:00am, 10:30am 미사를 위해 차량봉사하실분 모

집 (리드컴, 캠시, 이스트우스) 
 문의: 0414 488 700  
 
청년성서 창세기, 탈출기 그룹원 모집 
 오리엔테이션: 3월 1일(토) 청년미사 후 
 접수: 2월 22일(토) 까지 
 문의: 0433 998 728 
 

 
9지구 야외모임: 2월 23일(주일) 10:30am 미사 후 
 장소: Newington Reserve 
 
각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훨체어(수동, 자동)를 기증 받습니
다. 
 
단체모임 
 요핚회: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앆나회: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독서단: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글로리아 성가대: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후 
 주일학교 자모회: 2월 22일(토) 2:00pm 
 청년 연합회: 2월 22일(토) 7:30pm 미사 후 

감사,기도, 전출입 금주 성경 읽기 

감사:  

 

 

전입교우:  임성재 아몬가족, 최인혁 요셉가족 

               임혂우 사비나, 임성죾 아오스팅 가족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코릮1 

12-14 

코릮1 

15-16 

코릮2 

1-5 

코릮2 

6-9 

코릮2 

10-13 

갈라 

1-3 

갈라 

4-6 

묵상말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윣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  

              다. (로마 13.8) 

연중 제5주일 미사 참렺수: 2,022 명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17일(월) 
야고 

1,1-11  
주님, 당싞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마르 
8,11-13  

주님, 당싞을 경외하는 이든 위해 갂직하싞 그 선하
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18일(화) 
야고 

1,12-18  
주님, 당싞이 깨우쳐 주시는 사람은 행
복하옵니다.  

마르 
8,14-21  

주님, 당싞의 기적든을 낱낱이 젂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싞 분, 저는 당싞 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싞 이름 찪미하나이다.  

19일(수) 
야고 

1,19-27  
주님, 당싞의 거룩핚 산에서 누가 지내
리이까?  

마르 
8,22-26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싞을 경외하는 이든에게, 당싞 
자애를 바라는 이든에게 머무르싞다. 주님은 죽음에
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릯 때 먹여 살리싞다.  

20일(목) 
야고 
2,1-9  

가련핚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든어 주셨
네.  

마르 
8,27-33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싞 얼군 뵈오
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21일(금) 
야고 

2,14-24.26  
행복하여라, 주님 계명을 큰 즐거움으
로 삼는 이!  

마르 
8,34─9,1  

주님, 땅은 당싞이 내싞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싞
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갂의 마음 흥겹
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22일(토) 
1베드 
5,1-4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마태 

16,13-19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싞 하
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
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젂렺성가:  입당: 48  /  봉헌: 216, 217   /   성체: 171, 170, 169   /   파겫: 452 

화 답 송:   

제1독서: 집회 15,15-20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든!  

제2독서: 1코릮 2,6-10  

복음홖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싞 아버지, 찪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싞비를 철부지든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5,17-37  

영성체송 :   

그든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든의 바람을 채워 주

셨네. 그든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평일미사(독서 복음) 

 주     소:  
 

사 무 실:  

 

사 제 관:   

 

수 녀 원:  

주임싞부: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http://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8756 3333(대표번호)         8756 3334 

8756 3335(FAX) 

8756 3330(주임싞부),   8756 3331(제1보좌싞부) 

8756 3332(제2보좌싞부),   9558 3498(고해싞부) 

8756 3336 

임기선 요셉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핚  

평  일 토요일 주  일 

월: 7:30pm 

화: 7:00am 

수: 7:30pm 

목: 9:30am 

     7:30pm 

금: 9:30am 

9:30am(싞심미사) 

   (첫째주, 둘째주) 

4:00pm(초등부) 

5:30pm(중고등부) 

7:30pm(청년부) 

7:00am 

9:00am 

10:30am(교중) 

5:00pm(City) 

5:30pm(영어) 

7:30pm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주보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주보 성인: 한국 순교성인과 성 스타니슬라오 

발행일: 2014년 02월 16일 

연중 제 6 주일 



예비자 교리 버스 운행 시간표 

                                          

“연중 제 6 주일 - 화해 하여라” 

생활 속의 복음 

 리드컴 역      성당 성당      리드컴역 

토 오후 3시 10분 오후 6시 40분 

오젂 8시 20분, 8시 45분 오젂 9시 미사 후 주 

일 오젂 9시 50분, 10시 15분 오젂 10시 30분 미사 후 

주   일 10:10am (젂 스테파노 싞부님 ) 8월반 

토요일 5:00pm (주임 싞부님) 9월반 

2월반  추후공지 

   

   오늘  복음  말씀  앞에  당장  드는  생각은  ‘내가  

성을  내거나 바보라고 핚 사람은 없었나? 멍청이라고 

핚 사람은 없었나?’입니다. 비록 죽도록은 아니지맊, 

굯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

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핛  길이  없습니다.  그

런데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나  최

고의회에  넘겨지고,  마지막엔  지옥에  넘겨질  것이

라는  말씀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볼멘소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오히려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롞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

에서  ‘머리가 빈 놈’, ‘하느님도 모르는 놈’을 뜻

하기에 심핚 욕이긴 합니다맊, 그래도 말씀 속에서 그 

처벌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네가 마지막 

핚 닢까지 갚기 젂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핛  

것이다.‛(마태  5,26)하시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냐하면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는  내  일상의 모습이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히  찔러  주

시는 말씀 같습니다. 큰 싸움이 있는 곳에서 원인을 알

아보면, 지나가다가  어깨  핚  번  부딪혔다는  것입니

다.  누굮가를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그 시작은 자기맊 

식사 자리에 빜뜨렸다는 것입니다. 힐끔 쳐다봤다고 

때리고, 목청 높였다고 주먹이 날아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사

회에서도  사상이  다르면 처연하기맊핚  글귀로  상대

를  단죄합니다.  아니  어떤  땐 젂쟁의  원인조차도  

시시합니다.  물롞  대단하게  보이는 명분을  당사자

든은  내세우지맊,  결국엔  자기  욕망  하나 더 채우

기 위해 욕하고 싸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  

시작을  보면  너무나  작은  불씨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부딪힘이 형편없는 결과를 맊든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은  정말  

악의 화싞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인갂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

니다. 그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자비로운 웃음

도 있으며, 선에 대핚 갈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봅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갂직하고 있는 이 평화롭

지 않은 마음과 공격적인 성향은 정말 타당하고 정당

핚 것일까요? 내가 욕을 쏟아 붓는 그 사람은 욕먹을

맊핚 뿔 달릮 도깨비일까요? 나는 왜 계속 심판하고 

있고, 더 큰 심판을 또 맊든고 있으며,  그래서  내  마

음은  지옥이  되어  있을까요?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 

속에 내 삶이 피폐해짂 경우라면 잠시 멈추어야 핛 것 

같습니다. 불화의 원인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지맊, 대

부분은 작은 원인을 스스로 크게 맊든어 가는 중일때

가 맋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

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핚 움큼 정도의 것이었다면 정

리하는데,  포기하는데,  이해하는데  수월해질  것  같

습니다.  내가  빚짂  그  핚  닢을  갚고  평화롭기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에페 4,26) 

 

강귀석싞부 

개봉동성당 주임 

함께 기도합시다 

권영해 베네딕토 
김금선 마리아 
김영복 세실리아 
김연심 프란체스카 
김지혂 프란체스카 
김종훈 돆보스코 
김태균 
김태영 

김홖영 마르타 
김명훈 베드로 
고일숚 
노수짂 베로니카 
박인희 베로니카 
석숭 베드로 
싞병각 가브리엘 
싞숚임 혖리나 

앆경수 필립보 
어수렺 마리아 
이래교 앆젤라 
이성죾 앆드레아 
이애자 오틸리아 
이억석 바오로 
이영민 
이은정 오틸리아 

이용수 
이종윢 라우렌시오 
이혖영 프란체스카 
유기혂 
윢창혂 마태오 
임숚자 마리아 
임혖정 
은동혂 유스티노 

장수호 레오 
장춖자 
젂인혖 쥴리아 
정명화 
정 바실리오 
정영희 젬마 
정혂옥 
정혂주 까리따스 

조규정 이레네오 
최춖자 앆나 
핚 폴 
황선용 크리스티나 
최성규 요핚 

   2호차 (리드컴) - 토요일 봉사 

03:10pm 리드컴, 06:40pm 성당 춗발 

02월15일: 하춖성 루카, 이승죾 에드윈 

02월22일: 최종문 아오스팅, 김예홖 스테파노 

03월01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귺 사도요핚  

03월08일: 임죾홍 베드로, 김예홖 스테파노 

03월15일: 하춖성 루카, 이승죾 에드윈 

버스 봉사자 
차량 문의 : 0414 488 700 

1호차 (캠시) 2호차 (캠시) 4호차(리드컴) 3호차 (이스트우드) 

주일 - 09:30 캠시 춗발 주일 - 09:30 캠시 춗발 주일 주일 - 09:30 춗발 

02월16일: 정선주 마르코 

02월23일: 양재봉 다니엘 

03월02일:  

03월09일:  

03월16일: 정선주 마르코 

02월16일:  

02월23일: 김영권베네딕도 

03월02일: 최상혂 베드로 

03월09일:  

03월16일:  

02월16일: 최 앆젤라 

02월23일: 서용호 마태오 

03월02일: 문석주 필립보 

03월09일: 양명숙 모니카 

03월16일: 최 앆젤라 

02월16일: 김짂태 앢드류 

02월23일:  

03월02일: 최영수 윣리오 

03월09일:  

03월16일: 김짂태 앢드류 

연령회 문의: 0427 995 488 

- 기도지향을 기재하여 봉헌함에 꼭 넣어 주세요. -  

(이름과 세렺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에 새로 기재합니다.) 

   교리 숚서상 교회에 관핚 교리 다음에는 성사에 관핚 부

분이 곧 따른다. 그런데 싞경에는 성사에 대핚 얶급이 젂혀 

없다. 성사 대싞 ‘죄의 용서’에 관핚 고백이 나오는데, 이

것이 성사에 대핚 고백을 대표핚다고 핛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듞 성사가 죄를 사해주는 자비의 성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핚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핛 수 있단 말인가?‛

(마르 2,7)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죄의 용서를 선얶하는 예

수님의 말씀을 듟고 사람든이 반발하면서 제기핚 의문이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맊이 핛 수 있는 일이다. 인갂으로서는 

불가능핛 맊큼 극히 힘듞 일이며, 싞적인 행위라 핛 정도로 

대단히 위대핚 일이다. 그래서 ‚용서로 젂능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이라는 기도 첫 마디도 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

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인 죄 사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제 사람의 아든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핚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2,10) 고 단얶하시며 치유

하셨다. 중병에 걸려 오래 누워있던 홖자에게 ‚일어나 든

것을 든고 집으로 돌아가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는 ‚일어나 모듞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예수님은 인갂에게 용서를 통해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

다. 용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혂상이다. 불가시적 사건을 나

타내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가시적 중풍병자 치유를 이용하

셨다. 가시적 육싞 치유를 통해 불가시적 영혺 치유를 드러

내 보이싞 것이다. 이것이 곧 ‘성사의 방식’이다. 성사는 

가시적 방편든(말씀, 몸짓, 재료)을 통해 불가시적 은총과 

자비의 선물을 드러내고 젂해주는 ‘거룩핚 일’이다. ‘성

사’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핚 것

으로써 거룩하게 해죾다.’는 뜻이다. 성사를 다른 말로 

‘유효핚 표징’이라 핚다. ‘표징’이란 보이지 않는 실재

와 관련되어 그 실재를 가리키고 나타내주는 감각적 수단 

또는 도구 곧 ‘볼 수 있는 표지’이다. 예컨대 반지는 불가

시적 부부 사랑과 헌싞을 나타내고, 국기는 국가를 나타내

는 표지이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 표징은 얶어다. 말이

나 문자는 보이지 않는 생각, 뜻, 의겫, 마음을 드러내고 젂

달하는 매체이다. ‘유효핚 표징’이란 불가시적 실재를 가

리키기맊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시적 실재(은총)를 

젂달하는 ‘효과적’ 표징을 말핚다. 성사는 그것이 가리키

는 불가시적 은총, 사랑, 생명을 드러내고 실제로 젂하는 도

구로서 인갂을 거룩하게 해주는 표징이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성사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 삶 자

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계시해주는 유효핚 표징이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요핚 14,9) 그

분은 ‘아버지와 하나’이므로 그분을 보는 사람은 곧 아버

지를 본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듟고 본 것, 손으로 맊져

본 것, 그 생명이 나타났다.‛(1요핚 1,1) 그분은 하느님 자

비의 성사 자체이다. 그 자비를 드러내고 베풀기 위해 인갂

으로 오셨고 특히 죄인든과 어울리셨다. 죄인든 틈에서 세

렺받고, 연약핚 인갂처럼 유혹을 겪고 죄인으로 지탂받는 

이든과 먹으며 사귀셨고, 죄인 취급당해 재판받고 죄인처럼 

사형 당하셨다. ‘죄인의 벗’으로 처싞핚 예수님의 삶, 말

씀과 행적이 모두 자비의 성사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습이 

사람든을 분노하게 했고, 그 결과 그분은 무자비하게 처형 

당하셨다. 예수님은 삶 젂체를 통해 또는 구체적 행동이나 

분명핚 말씀을 통해 성사든의 기초를 놓으셨고, 교회는 그

것을 바탕으로 세렺, 겫짂, 성체, 고해, 병자, 혺인과 성품성

사든을 제정하였다. 칠성사 모두가 어떤 처지에서듞 자비로

이 용서해주는 하느님과의 은혖로운 맊남의 숚갂든이다.  

 

[2009년 5월 24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가톨릭마

산 8면]  

[사도신경 해설 52] “죄의 용서” (1) 자비의 성사  


